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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

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.

- 국표원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운용요령 개정 -

앞으로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

모듈형 가전제품의 출시가 가능해진다.

그동안, 전기용품은 완제품 형태만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, 모듈형 

제품은 시장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.

대표적인 예가 정수, 온수, 냉온수 기능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

결합할 수 있는 ‘모듈형 정수기’이다. 이 제품은 출시를 위해 

‘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‘를 받아야했다. 

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모듈형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

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. 

□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

있는 ‘모듈형 제품’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.

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

지원하기 위해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(이하 전안법)」

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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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를 위해 국표원은 「전안법」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, 안전

인증방법,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.

ㅇ 우선 「전안법」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,

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.
* 모듈: 일체형제품과달리모듈형제품에결합되어기능을추가·변경시킬수있는부분품

ㅇ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, ‘소비자의

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’과 ‘사용중 모듈의 추가·분리로 인해

기능이 변경된 제품’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였다.

- 이에 따라,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 가능하고, 사용

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 가능하게 된다.

ㅇ 아울러,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토록 하여, 모듈의 추가·분리로

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하였다.

□ ‘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·판매해야 한다’는 고정관념에

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

모듈형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촉진될 전망이다.

ㅇ 또한,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

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·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.

< 사례 : ‘ㄱ’사의 모듈형 정수기 >
‣ 소비자는 원하는 모듈을 선택‧조합하여 제품을 구매
‣ 아울러 정수기(A모델)를 구입한 경우, 제품 사용 중에도 모듈을 추가 결합하여
냉수기(B모델) 또는 냉온수기(C모델)로 사용 가능

모델 이미지 비고

필터 모듈 기본 필터

A 모델
(정수기)  기본 필터+정수 모듈

B 모델
(냉수기)   기본 필터+정수 모듈+냉수 모듈

C 모델
(냉온수기)    기본 필터+정수 모듈+냉온수 모듈

* (기존 판매형태) 정수기 사용자가 냉수 또는 냉온수 기능을 추가로 사용하고
싶으면, 별도의 완제품을 새로 구매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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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”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

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

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,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

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“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명곤 연구관(☎043-870-54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